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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structurally analyze the effect of authoritative, authoritarian, and permissive three-dimensional 

parenting behavior on pragmatic language ability in the field of child language development by using data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which was completed and published in 2018. 

As a result of the study, looking at the effect of three-dimensional parenting behavior on children's language 

ability, first, the authoritative parenting behavior, which provides a clear direction for parents in raising their 

children, and takes a rational and consistent way, is effective in improving pragmatic language ability appeared 

to have a positive effect. Second, it was found that authoritarian parenting behavior that strictly controls 

children's behavior in the direction desired by parents and demands absolute obedience from children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children's pragmatic language ability. Lastly, it was found 

that the permissive parenting behavior of the neglect type, which allows children to do whatever they want,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children's pragmatic language ability.

Based on these results, in order to equip children who will live in an era where creativity and problem-solving 

ability are important to have the ability to express themselves accurately, parenting behavior, which is a very 

important ecosystem for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needs to be done correctly. 

▸Key words: Authoritative, Authoritarian, Permissive, Parenting Behavior, Pragmatic Language Ability, 

Creativity, Problem-Solving Ability 

[요   약]

본 연구는 2018년도에 조사가 완료되어 공개된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인 세 차원의 부모양육행동이 아동 언어발달 분야의 화용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세 차원의 부모양육행동이 아동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첫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합리적이며 일관적인 방식을 취하는 권위적 양육행동은 

화용언어능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녀 행동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자녀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방임형의 허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이 중요시 되는 시대에 살아갈 아동들에게 적확한 

표현이 가능한 언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언어발달에 매우 중요한 생태계인 

부모의 양육행동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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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오늘날 우리는 연결·지능·공유를 기반으로 한 지능정보

사회에서 수직적인 위계적 사회의 지배양식이 아닌 수직·

수평적인 혼계적 지배 질서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

대적 흐름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구조와 자녀관이 급격히 

변화되어 부모역할에 대한 요구와 기대 수준은 더욱 높아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미는 자녀에 대한 이전 세대의 

양육행동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

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에서 전형적 부모 역할로 

당연시 여겨온 여성인 어머니의 인내, 양보, 자기희생을 기

반으로 가족들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려는 전통적인 일정

한 방법이나 형식은 가족 내부에서 긴장과 갈등을 야기하

고 있으며, 이는 가족계획을 수행하는데 향후 가족해체, 저

출산, 비혼 증가 등 중대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

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양육에 관한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더 나아가 자녀와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며, 양질의 양육환경을 보다 효율적으

로 영위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

부모 양육행동은 자녀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는 매우 

중요한 아동기의 환경 변인이므로 기존의 융통성이 없이 

엄격하고 정형화된 양육 환경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새롭게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부

모의 양육행동은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상황에서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서술하는 부모의 행동적 특성[2, 3]으

로, 부모와 자녀 관계를 형성하며 아동이 알맞은 시기에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의 

물리적, 심리적 측면에서 도움이 이루어진다[4]. 이러한 

양육행동에는 부모나 양육자 자신의 성격과 경향뿐만 아

니라 정서, 가치관, 신념 등의 영향을 받으며, 가족이나 

가정 분위기, 사회·경제적인 수준, 사회·문화적인 배경, 

부모나 자녀의 개인적 성향 등과 심오한 관계를 갖고 있

다[5].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한 상호작용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문화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며 아동이 

속해있는 사회적 가치는 그 아동들의 신체, 사회성과 정

서·인지 발달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 중 아

동의 성장과정에서 정서·인지발달 과정의 언어발달은 부

모 양육행동에 따른 인과관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행동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배려적 

사고와 효과적인 상호작용은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향상

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최근 화용

언어능력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으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제한되어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화용언어능력의 선행

연구가 매우 제한적임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아동들이 상대

방을 존중하며 침착하고 사려 깊은 태도와 유능한 대화자

로서 기본적인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화용언어능력에 영

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행동에 대하여 연구하도록 하였다. 

현대 사회는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으로 대표되는 정

보통신기술(ICT) 융합의 차세대 산업혁명시대라는 빠른 

변화에 편승하여 새로운 지식으로 재구성해 나아가는 것

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시대적 변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언어능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디지

털 기반의 환경과 소통하는 것조차 우리의 사고와 지식이 

담겨있는 언어능력이며,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필수적인 것은 인간만이 가능

한 지적활동의 중요한 매체인 언어능력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 양육행동이 아동 의사소통의 

화용언어능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를 파악함으로써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지향하여 자

녀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올바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II. Theoretical Background

1. Parenting Behavior

1.1 Concept of Parenting Behavior

양육행동은 주 양육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

적으로 나타내는 내·외현적 행동과 특성을 의미하며, 지

적·정서적 특성으로서 자녀의 품행은 이러한 양육 행동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6].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가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물리적, 

심리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제공하고 정성을 기울려 보살

펴 주는 일련의 활동이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기의 

성장 시기에 있는 자녀의 발달을 촉진하는 환경변인 중에

서 가장 중요한 핵심변인이다. 부모의 양육방식 패턴에 

따라 자녀가 외부의 세계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적응과정

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이러한 차이는 성장하는 시기를 

지난 후에도 지속된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

행동은 자녀의 성격, 행동, 정서, 인지발달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더할 수 없

이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인 동시에 비계설정 역할을 하

는 막중한 교육자임을 알 수 있다[7, 8]. 이러한 맥락에서 

양육행동은 넓은 범위의 과정이나 형편에서 부모와 아동

의 상호작용을 서술하는 부모의 행동 특성이며 부모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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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관계에서 상호작용 상황이나 환경을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9, 10]. 이와 흡사하게, 부모의 역할을 사회적

으로 ‘부모’라고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기대되

는 일련의 행동 임무를 의미하며, 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행동을 일

컫는다고 하였다[11]. 특히, 부모의 비계설정 역할은 전통

적으로 양육의 범주에 속하는 부모행동으로 자녀의 양육 

시 나타나는 일반적인 부모행동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비계설정 역할은 양육방식의 질과 관련되며, 자녀가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힘이나 형편에 따라 잘 조율하며 자녀

의 능력과 성취수준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부모의 지원과 개입방법이 포함된 개념이라 하겠다.

1.2 Components of Parenting Behavior

부모양육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구성요

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전통적으로 

온정과 통제가 대표적인 두 가지 차원의 사례이다[12]. 

양육행동을 거부와 보호, 지배와 복종의 서로 상반된 2개

의 차원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을 체계화하여 분류하고, 이

를 다시 거부형 양육행동은 소극적 거부형과 적극적 거부

형, 보호형 양육행동은 간섭형과 불안형, 지배형 양육행

동은 기대형과 엄격형, 복종형 양육행동은 맹종형과 익애

형으로 나누고, 가치 있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2개의 차원

에서 중용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13]. 

Baumrind는 양육유형을 권위적(authoritative), 독재적 

또는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허용적(permissive)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14]. 권위적 양육유형은 부모가 자녀

를 가르치는데 있어서 분명한 방향을 융통성 있게 제시해 

주며, 자녀에게 기대를 가지고 합리적이며 한결같은 방식

을 취하는 유연성 있는 자녀 양육행동이다. 권위주의적 

양육유형은 자녀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녀들의 행동을 매우 엄하고 철저하게 

통제하는 양육행동이다. 허용적 양육유형은 자녀의 행동

에 대해 거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녀들이 하고 싶

은 대로 하도록 놔두는 방임형의 양육행동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한국아동패널연구의 양

육행동 도구는 Baumrind가 부모양육태도를 근거로 분류

한 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의 세 가지 유형으로 설정

되었다. 본 논문에서 활용되어지는 한국아동패널 부모양

육행동의 척도 구성은 권위적, 권위주의적(독재적), 허용

적 3차원으로 구분되어 11개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

다. 한국아동패널에서 활용된 부모양육행동의 척도의 하

위영역 변수 문항 구성을 보면 전체 62문항으로 이루어

졌으며 첫째, 권위적 차원은 4개의 하위영역과 27문항으

로 애정과 관여 11문항, 이성과 유도 7문항, 민주적 관계 

5문항, 친절과 편안함 4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권위

주의적 차원은 4개의 하위영역과 20문항으로 화내기 4문

항, 처벌 6문항, 비이성적인 벌주기 전략 6문항, 지시 4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허용적 차원은 3개의 하위영

역과 15문항으로 일관성의 부족 6문항, 확신 5문항, 방관 

4문항으로 이루어졌다.

2. Pragmatic Language Ability

2.1 Concept of Pragmatic Language Ability

화용언어능력이란 사회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으

로 말하는 사람이 청자의 의도를 파악·이해하는 능력을 의

미하고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화자의 의도를 이해·인식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15].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화용언어

능력을 아동이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신의 의도를 상대에게 

알리며,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고 인지와 이해를 하는 능력

으로 판단하고, 오소정, 이은주, 김영태(2012)에 의해 아동

의 화용언어 체크리스트를 구분한 담화관리 능력, 상황·맥

락에 따른 조절과 적응능력, 의사소통 의도, 비언어적인 의

사소통을 포함한 화용언어능력으로 논하고자 한다[16].

2.2 Components of Pragmatic Language Ability

화용은 ‘언어의 형태’를 맥락에 맞추어서 상대의 의도

에 따라 언어 형태를 효율적으로 변화시켜서 사용해야 한

다[17]. 국내에서 언어발달의 평가와 연관된 다양한 표준

화된 검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어휘, 음운, 구문, 

의미의 평가에 역점을 두고 있어 화용언어 평가는 상대적

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화용언어 평가의 구성요소를 보면 

세부적인 요소와 관련된 용어와 내용들이 다소 차이를 보

이고 있으나, 대다수가 의사소통의 의도, 의사소통 스타

일 조절, 이야기 의 규칙, 대화의 기술, 상위언어에 대한 

인식 등이 포함되어 있다[18, 19].

화용언어 평가를 위한 방법은 아동이 직접 참여하여 

화용언어와 연관된 능력을 평가하는 직접평가방식, 아동

의 부모나 주 양육자, 교사들의 보고와 관찰을 통해 이루

어지는 설문지, 체크리스트 등을 평가하는 간접평가방식

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아동 화용언어 체크리스트에서는 화용언어능력에 대한 

하위영역을 담화관리, 상황·맥락에 따른 조절과 적용능

력, 의사소통 의도,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으로 구분하고 

있다. 담화관리는 대화의 주제에 대하여 개시, 유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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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종결하는 기술과 함께 대화하는 상대방 대화를 주고

받는 것,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을 때 복구하는 능력과 기

술을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상황·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

용능력은 아동이 의사소통 맥락에서 상황에 따른 내용을 

균형에 맞게 바로잡을 수 있는 전제와 추론능력이 관련된 

기술을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의사소통 의도는 의사소통 

기능의 여러 가지 특성과 상급 인지능력이 요구되는 기능

들을 의미한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구어 이외 다른 방

식의 의사소통 형태와 의사소통을 할 때 걸맞은 시공간적 

조절 능력 기술을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III. Research Method

1. Research Subject

한국아동패널 2018년도(11차)의 결과 2150가구 중 11

차 조사 미 참여 722가구를 제외한 1428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언어발달 질의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33가구와 무

응답 3가구를 제외한 1392가구 중 부모양육행동 부분에

서 결측처리가 된 1가구를 제외하여 최종 1391가구를 대

상으로 하였다. 2018년도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에 출생

한 아동이 초등학교 4학년(10세)으로서, 아동의 중기에서 

아동의 후기로 진행되어 가는 중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는 일반적인 보통 가정 1391가구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대상 아동들의 생활환경과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구구성

형태, 가족과 식사횟수, 부모의 최종학력 분포를 분석하

여 Table 1에 나타냈다. 연구대상의 가구구성 형태는 

1389(99.9%) 가구가 부모와 자녀 이상으로 구성되었다. 

1주일을 기준으로 평균 가족과 식사하는 횟수는 

1070(76.9%) 가구가 주 6회 이상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최종학력은 1374명(98.8%)이 고등학교 

이상의 최종학력이고, 모의 최종학력은 1370명(98.4%)이 

고등학교 이상의 최종학력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구구

성형태, 1주 기준 평균 가족과 식사횟수, 부모의 최종학

력으로 미루어 보아 일반적으로 건강한 가족의 아동이라

고 볼 수 있다.

Division Items P R

Household

Configuration

Parents+Child 1227 88.2

Grandparents+Parents+Child 106 7.6

Grandparents+Parents+Child+

Relatives
49 3.5

Parents+Child+Relatives 7 .5

etc 2 .1

Average 

Number of 

Meals

with Family

per Week

hardly ever 7 .5

1~2 times a week 91 6.5

3~5 times a week 223 16.0

6~7 times a week 262 18.8

8 or more times a week 808 58.1

Father’s 

Final

Education

Ignorance 0

Elementary School 0

Middle School 8 .6

High School 367 26.4

2~3 year University 285 20.5

4 year University

(including 5 year programs)
566 40.7

Graduate School 156 11.2

System Missing Values 9 .6

Mother’s 

Final

Education

Ignorance 0 0

Elementary School 1 .1

Middle School 4 .3

High School 361 26.0

2~3 year University 400 28.8

4 year University

(including 5 year programs)
521 37.5

Graduate School 88 6.3

System Missing Values 16 1.2

P: Persons, R: Ratio(%)

Table 1. Household Configuration, Number of Meals 

with Family per Week, Parent’s Education

2. Measuring Tool

2.1 Parenting Behavior Tool

한국아동패널연구에서 11차 년도에 조사가 완료된 자

료에서 부모양육행동의 양육행동 도구는 1995년 

Robinson, C. C., Mandleco, B., Olsen, S. F., & 

Hart, C. H.이 개발한 도구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

역 및 수정한 내용이다[20]. 

한국아동패널연구 양육행동 도구에서 척도는 전혀 그

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자신이 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으로 양육행동을 많이 

한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양육행동의 도구는 

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의 세 차원으로 구분되어 총 

62문항으로 구분되며, 11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부모양육행동의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33, 하위요인의 권위적 양육행

동은 .906,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884, 허용적 양육행

동은 .684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정리된 

부모양육행동 검사 척도의 문항구성과 척도의 신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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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에 나타내었다. 내적 일관성에 대한 척도 평가방

법인 신뢰도 계수 값이 0에서 1사이를 가지며, 일반적으

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신뢰도 계수가 0.6이상이면 신뢰성

이 있다고 본다. 요인별 신뢰도 계수 값이 .684이상으로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각 요인의 항목들은 비교적 강한 내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자료 분석에서 유용한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본다.

Latent

Variable
Sub-Factor N α

Authoritative 

Items

Warmth & Involvement 11

.906
Reasoning & Induction 7

Democratic Participation 5

Good Natured & Easy Going 4

Authoritarian 

Items

Verbal Hostility 4

.884

Corporal Punishment 6

Non-Reasoning & 

Punitive Strategies
6

Directiveness 4

Permissive 

Items

Lack of Follow Through 6

.684Ignoring Misbehavior 4

Self Confidence 5

Parenting Practices Total 62 .733

N: Number, α: Cronbach’s Alpha

Table 2. Item Composition and Reliability of 

Parenting Behavior Test Scale

2.2 Pragmatic Language Ability Tool 

한국아동패널에서 사용되어진 아동 화용언어 체크리스

트는 오소정 외 2인(2012)의 화용능력 체크리스트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를 활용한 것이다. 한국아동패널의 보고서

에 의하면 이 도구는 한국아동패널 예비조사에 대한 결과

를 바탕으로 윤문한 내용을 원저자의 검수를 거쳐 최종문

항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3. Data Analysis Method

한국아동패널에서 공개되는 2018년도의 최근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양육행동이 화용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부모양육

행동 자료의 측정도구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내적 일치

도를 산출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으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

였고, 측정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 연구모형의 경로

를 검증하기 위한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

에 대한 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인 평균제곱 잔차제곱근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과 증분

(상대적)적합지수인 표준적합지수(Normed Fit Index, 비

표준적합지수(Tucker-Lewis Index), 증분적합지수

(Incremental Fit Index),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의 값을 기준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경로의 유

의성 검증은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1.0과 AMOS 21.0을 사용하였다.

IV. Research Result

1.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ment variables

본 연구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양육행동의 3개 차원과 11

개의 하위영역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에 대

한 기술통계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부모양육행동 전체 

평균은 3.01이고 3개 차원의 잠재변수들 평균값을 살펴보

면 권위적 차원의 평균이 3.85로 가장 높았고, 허용적 차원

의 평균과 권위주의적 차원의 평균이 유사하게 각각 2.40, 

2.35로 나타났다. 11개의 하위영역 관측변수들 간에는 권

위적 차원의 애정, 관여 변수의 평균이 4.05로 가장 높게 

나왔고, 권위주의적 차원의 비이성적 벌주기 전략 변수의 

평균이 1.9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1개의 하위영역 관측

변수들의 왜도 절대 값은 허용적 차원의 하위영역 방관 관

측변수가 .942로 가장 높은 값이나 2보다 작은 값이고, 첨

도의 절대 값은 허용적 차원의 하위영역 방관 관측변수가 

2.456으로 왜도 절대 값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값이나 

7보다 크지 않은 값이므로 모든 하위영역 관측변수들의 측

정변수들이 정규분포에 대한 가정이 충족되어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적용하기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Latent 

Variable 
Observation Variable M SD S K

Authoritative

Items

Warmth & Involvement 4.05 .45 -.236 .037

Reasoning/Induction 3.70 .42 -.025 .417

Democratic

Participation
3.70 .48 .007 .372

Good Natured/

Easy Going
3.75 .52 -.053 -.071

Sub-Total 3.85 .39 -.090 .319

Authoritarian 

Items

Verbal Hostility 2.59 .59 -.004 -.102

Corporal Punishment 2.01 .66 .367 -.438

Non-Reasoning, 

Punitive Strategies
1.99 .54 .658 .343

Directiveness 3.13 .52 -.016 .046

Sub-Total 2.35 .47 .320 -.118

Permissive 

Items

Lack of 

Follow Through
2.46 .45 .108 .148

Ignoring Misbehavior 2.00 .47 .942 2.456

Self Confidence 2.64 .56 .239 .156

Sub-Total 2.40 .37 .173 .399

Parenting Practices Total 3.01 .19 .517 1.355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S; Skewness, K: Kurtosis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Research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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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OV A1 A2 A3 A4 B1 B2 B3 B4 C1 C2

A

A1 1 　 　 　 　 　 　 　 　 　

A2 .602*** 1 　 　 　 　 　 　 　 　

A3 .642*** .596*** 1 　 　 　 　 　 　 　

A4 .724*** .495*** .637*** 1 　 　 　 　 　 　

B

B1 -.413*** -.210*** -.377*** -.497*** 1 　 　 　 　 　

B2 -.382*** -.178*** -.335*** -.402*** .609*** 1 　 　 　 　

B3 -.509*** -.327*** -.436*** -.448*** .613*** .614*** 1 　 　 　

B4 -.136*** .125*** -.137*** -.275*** .507*** .398*** .383*** 1 　 　

C

C1 -.293*** -.226*** -.216*** -.231** .395*** .378*** .501*** .230*** 1 　

C2 -.255*** -.213*** -.133*** -.098** .192*** .238*** .447*** .013 .448*** 1

C3 -.486*** -.353*** -.384*** -.469** .499*** .333*** .432*** .252*** .323*** .187***

***p<.001

LV: Latent Variable ⇩

A: Authoritative Items, B: Authoritarian Items, C: Permissive Items

OV: Observation Variable ⇩

A1: Warmth & Involvement, A2: Reasoning/Induction, A3: Democratic Participation, A4: Good Natured/Easy Going, 

B1: Verbal Hostility, B2: Corporal Punishment, B3: Non-Reasoning Punitive Strategies, B4: Directiveness,

C1: Lack of Follow Through, C2: Ignoring Misbehavior, C3: Self Confidence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Measured Variables

Fig. 1.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Research Model

2. Correlation of Measured Variables

부모양육행동의 권위적 차원, 권위주의적 차원, 허용적 

차원의 세 차원에서 각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여 Table 4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에

서 전체적으로 권위적 차원과 권위주의적 차원은 부적인

(-) 상관, 권위적 차원과 허용적 차원에서도 부적인 상관

을 보였으며, 권위주의적 차원과 허용적 차원의 상관은 

정적인(+) 상관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권위적 차원

의 이성·유도와 권위주의적 차원의 지시 간의 상관은 정

적인 상관을 보였다. 세 차원의 하위요인들 간에는 권위

적 차원의 애정·관여와 친절·편안함에서 .724로 정적인 

상관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권위적 차원의 애정·관여

와 권위주의적 차원의 비이성적 벌주기 전략에서는 

-.509로 부적인 상관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하위변수

들 상관계수가 권위주의적 차원의 지시와 허용적 차원의 

방관에서의 상관을 제외하고 -.509 ~ .724사이에 분포되

어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인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

인하였다. 다중 공선선 문제는 하위변수들이 전체적으로 

.90보다 높은 상관계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발생되지 않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Structural Model Verification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을 독립변수, 아동 의사소통

의 화용언어능력을 종속변수로 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Fig. 1과 같이 설정하고 실제 경험적 자료와 부합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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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ness �2 df p �2/df RMSEA NFI TLI IFI CFI

Research model 1209.744 84 .000 14.402 .098 .918 .904 .924 .924

Table 5. The fit index of the research model

Fig. 2. The Un-Standardization Path Coefficient of 

Research Model

Fig. 3. The Standardization Path Coefficient of 

Research Model

Latent Var. Result Var.
Estimator

S.E. C.R. SMC
Un-Standardization Standardization

Auth_tive_mean Language_Total_M .479 .378 .035 13.548***

.227Auth_rian_mean Language_Total_M .005 .005 .031 .156

Perm_mean Language_Total_M -.222 -.164 .041 -5.414***

Auth_tive_mean Auth_rian_mean -.571 -.471 .029 -19.913*** .222

Auth_rian_mean Perm_mean .349 .453 .018 19.106***
.391

Auth_tive_mean Perm_mean -.249 -.267 .022 -11.254***

***p<.001

Table 6. The Structural Path Estimator of Research Model

를 검증하기 위해서 �2와 자유도 검증은 절대적합도의 지

수로 활용되지만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는 모형의 간단하고 분명한 특성을 고

려하여 적합도의 평가지수 기준이 확립된 RMSEA, NFI, 

TLI, IFI, CFI를 통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산

출된 적합도 검증결과 지수는 Table 5와 같다. 비록 연구 

모형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서 귀무가설이 기

각되어 연구모형이 모집단 자료에 부적합할 수 있는 가능

성을 나타내지만 표본의 크기 문제로 간주하고 구조방정

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 기준에 의해 RMSEA=.098, 

NFI=.918, TLI=.904, IFI=.924, CFI=.924로 나타나 수용 

가능한 모델로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검증결과 연구모

형은 종합적으로 수용가능한 수준의 적합도를 갖추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4. Path Verification of Structural Model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계수 내용은 Fig. 2, Fig. 3과 

Table 6에 제시하였고 연구모형에서 설정된 6개의 경로

계수는 ①권위적 양육→권위주의적 양육, ②권위적 양육

→허용적 양육, ③권위주의적 양육→허용적 양육, ④권위

적 양육→화용언어능력, ⑤권위주의적 양육→화용언어능

력, ⑥허용적 양육→화용언어능력이다. 이 중 ⑤권위주의

적 양육→화용언어능력의 경로를 제외하고 ①②③④⑥의 

5개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 5

개의 경로 회귀계수가 유의수준 범위 내에 들어가고 회귀

분석에서 t값에 해당되는 C.R.(Critical Ratio: 임계율)의 

절대 값이 양측검증 임계치인 p<.05 기준에서 1.96보다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났다. 5개의 경로 중 ④권위적 양육

→화용언어능력, ⑤권위주의적 양육→화용언어능력, ⑥허

용적 양육→화용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먼

저 ④권위적 양육→화용언어능력의 경우 권위적 양육은 

화용언어능력에 정적으로 영향을 유의미하게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β=.378, p<.001), 화용언어 능력에 대한 

권위적 양육의 설명력(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은 약 22.7%로 나타났다. 이 의미는 부모

의 권위적 양육이 높을수록 아동의 의사소통에 대한 화용

언어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⑤권위주의적 양육→화

용언어능력의 경우 권위주의적 양육은 아동의 화용언어

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영향

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⑥허용적 

양육→화용언어능력의 경우 허용적 양육은 화용언어능력

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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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p<.001), 화용언어능력에 대한 허용적 양육방식

의 설명력이 약 22.7%로 나타났다. 이 의미는 부모의 허

용적 양육방식이 높을수록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은 낮아

진다는 것이다. 

V. Conclusions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2018년도(11차)에 조사가 완

료되어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아동 의사소통의 화용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가를 밝히는 것이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를 권위적, 권위

주의적(독재적), 허용적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양육태도에 

따라 아동의 화용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 의사소통의 화용언어능력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권위적 양육은 

화용언어능력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화용언어 능력에 대한 권위적 양육의 설명력이 

약 22.7%로 나타났다. 이 의미는 부모의 권위적 양육이 높

을수록 아동의 의사소통에 대한 화용언어능력이 높아진다

는 것이다. 둘째, 권위주의적 양육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허용적 양육은 화용언어능력

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화

용언어능력에 대한 허용적 양육방식의 설명력이 약 22.7%

로 나타났다. 이 의미는 부모의 허용적 양육방식이 높을수

록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모양육행동이 아동의 의사소통능력에 미

치는 영향은 첫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융통성 있

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자녀에게 기대를 가지고 합

리적이며 일관적인 방식을 취하는 유연성 있는 자녀 양육

방식은 화용언어능력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며 부모

들이 원하는 대로 자녀들의 행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양

육방식은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행동에 

대하여 대부분 통제를 하지 않고,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방임형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능력은 자기의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언어에 잘 담아서 남들이 알아듣기 좋게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언어는 굉장히 다양

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우에 맞는 언어를 적절

한 시간과 장소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발화되어

야 한다. 이것이 인간을 가장 인간되게 만든다고 할 수 있

다. 종이에 쓰는 언어를 글이라고 하면 허공에 쓰는 언어는 

말이다. 허공에 쓰인 말은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말을 할 

때 유대인들의 가르침에서 배우듯이 나의 말은 ‘진실한 말

인가, 꼭 필요한 말인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발화되는 친절한 말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이다. 또한 언

어능력이 뛰어나기 위한 조건은 상대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언어는 재치의 문제가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적확한 언어인지가 중요

하다. 이를 위해서는 화용언어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화용언어능력을 높이기 위해 부모의 양육행동

은 매우 중요한 언어발달의 생태계 이므로 부모의 양육행

동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창의력과 문제

해결능력이 중요시 되는 시대에 살아갈 아동들에게 다양

한 언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

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뉴 노멀 시대에 자녀의 양육행동에 

대한 과거의 경직되고 닫힌 사고의 틀에서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는 사고의 틀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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